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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공동논평​

​구글의 ‘유튜브 끼워팔기’ 동의의결 최종 확정,​
​시민단체와 이용자 의견 반영돼 일부 진전​

​8월에 제출한 참여연대·민변·이용자 공동의견서 내용 일부 반영​
​현행 제도에서 시장지배력남용행위로 훼손된 시장질서 회복 한계​
​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제도개선으로 공정거래질서 구축해야​

​1.​ ​오늘(11/27) 공정거래위원회(이하 공정위)는 이른바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의 유튜브​

​뮤직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. 지난 5월, 구글은 ‘유튜브​

​끼워팔기’ 사건에 대해 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핵심 기능을 제외한 ‘유튜브 라이트’​

​요금제를 제시하고, 안드로이드 8,500원, iOS10,9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해 반발을​

​산 바 있다. 이에 지난 8월 13일,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, 유튜브 프리미엄​

​이용자 21명은 ▲핵심기능이 제거된 상품에 대한 가격 책정 문제, ▲기존 피해​

​소비자에 대한 구제 방안 부재, ▲적극적 거래질서 개선 미흡 등의 내용으로​

​의견서를 제출했다(​​참고​​).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이러한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​

​‘백그라운드 재생’ 및 ‘오프라인 영상 저장’ 등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을 포함한​

​‘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’ 상품이 출시된다.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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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2.​ ​하지만 이번 시정방안에서 일정 부분 개선이 있었지만 거대 공룡 플랫폼 기업인​

​구글이 유튜브라는 지배적 플랫폼을 활용해 음원시장에 진입하며 공정거래질서를​

​훼손해왔다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. 기존 이용자에 대한​

​보상안이 빠진 것도 큰 문제인 데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나 강제적 시정 조치 없이​

​동의의결로 종결한 만큼, 실효성 있는 이행관리를 위한 구체적 이행점검 방안을​

​마련해야 한다.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플랫폼​

​이용자들은 앞으로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계속해서 감시하고,​

​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위해 계속해서​

​목소리 낼 것이다. 끝.​

​▣ 논평 [​​원문보기 / 다운로드​​]​

​2​

https://docs.google.com/document/d/1JwEPv0p4-QFzoJooq5ibf4WhnGE9YJK2sv_Mi-I4wSs/edit?usp=sharing

